Gary Snyder

How Poetry Comes to Me
It comes blundering over the

Boulders at night, it stays

Frightened outside the

Range of my campfire

I go to meet it at the

Edge of the light
Philip Larkin

The Trees
The trees are coming into leaf

Like something almost being said;

The recent buds relax and spread,

Their greenness is a kind of grief.

Is it that they are born again

And we grow old? No, they die too.

Their yearly trick of looking new

Is written down in rings of grain.

Yet still the unresting castles thresh

In fullgrown thickness every May.

Last year is dead, they seem to say,

Begin afresh, afresh, afresh.
게리 스나이더- <시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By. 김유정
어스름 밤 조심스레

처음에는 바위곁까지

다음에는 모닥불발치까지

하지만 살그머니 

겁을 먹고 머문 그에게

이제 내가 다가간다

그 환한 빛의 어스름을 향해

필립 라르킨-<나무> - by. 김유정 
나무는 낙엽으로부터 다시금 시작한다.

이미 무언가를 들은 것처럼.

여린 새싹들이 천천히 퍼져나가는

이 푸르름은 오히려 슬픔이다.

그들은 새로워지고 우리는 사라지는가.

아니다 그들도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

해마다 되살아나는 듯 그들의 눈속임은

그들의 나이테에 고스란히 남기에.

여전히 쉴줄 모르는 그 거대한 성은

잘 여문 농밀함을 5월마다 거두지만

실은 매년 죽음을 맞는 그들은 말하고 있다.

살아나자, 살아나자, 다시금 살아나자고.

Winter Trees – Sylvia Plath 
The wet dawn inks are doing their blue dissolve. 

On their blotter of fog the trees 

Seem a botanical drawing. 

Memories growing, ring on ring, 

A series of weddings. 

Knowing neither abortions nor bitchery, 

Truer than women, 

They seed so effortlessly! 

Tasting the winds, that are footless, 

Waist-deep in history. 

Full of wings, otherworldliness. 

In this, they are Ledas. 

O mother of leaves and sweetness 

Who are these pietas? 

The shadows of ringdoves chanting, but chasing nothing.
겨울나무 – 실비아 플래스 By. 배윤미
새벽의 젖은 잉크가 안개 속 압지에
푸르슴히 스며든다. 
나무는 그 속에서 
정교한 식물그림처럼 보였다. ‘

추억은 자라서, 결혼식처럼
마음에 남고, 또 남는다.
아이를 잃어버릴 줄도
악의에 찬 음란함도 모르면서
여자보다 진실하며, 
태연히 씨를 날린다. 
발 닿을 곳 없는 바람을 맛보면서도
역사 속에는 깊이 뿌리내려 박힌다.
이 곳에는 없는 가득 찬 날개 속에서
그들은 레다
였다.
오, 나무들의 우아한 어머니여.
비탄에 젖은 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숲 비둘기의 그림자는 노래하면서도
아무것도 좇지 않았다.

Pebble - Zbigniew Herbert

The pebble 

 is a perfect creature 

equal to itself 

mindful of its limits 

filled exactly 

with a pebbly meaning 

with a scent that does not remind one of anything 

does not frighten anything away does not arouse desire 

its ardour and coldness 

are just and full of dignity 

I feel a heavy remorse 

when I hold it in my hand 

and its noble body 

is permeated by false warmth 

- Pebbles cannot be tamed 

  to the end they will look at us 

with a calm and very clear eye
조약돌 – 즈비그뉴 허버트by. 배윤미 
조약돌은 
완벽한 피조물이며 
스스로에게 동등하며 
그가 가진 것에 충실했다. 
조약돌 같은 의미들로 
모자람 없이 채워졌다. 
아무에게도 남겨지지 않는 향을 가졌으며, 
누구에게도 겁을 주거나, 희망을 주지도 않았다.
조약돌의 헌신과 이성은 
그 안에 가득 찬 그만의 위엄이었다. 
내가 그것을 손에 집어 들었을 때,
나는 크나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고귀한 몸뚱이엔 
거짓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조약돌은 길들여 질 수 없다.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를 따듯하지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니까.

Song IX – W. H. Auden 

Stop all the clocks, cut off the telephone.

  Prevent the dog from barking with a juicy bone.

Silence the pianos and with muffled drum

  Bring out the coffin, let the mourners come.

Let aeroplanes circle moaning overhead

  Scribbling on the sky the message He Is Dead.

Put crape bows round the white necks of the public doves,

  Let the traffic policemen wear black cotton gloves.

He was my North, my South, my East and West,

  My working week and my Sunday rest,

My noon, my midnight, my talk, my song;

  I thought that love would last forever: I was wrong.

The stars are not wanted now: put out every one;

  Pack up the moon and dismantle the sun;

Pour away the ocean and sweep up the wood;

For nothing now can ever come to any good.
네번째 시 ( song 4) – 오든 by. 허은지
모든 시계를 멈추고 전화선을 끊는다.

먹이를 주어 개도 짖어댈 수 없도록

피아노도 숨죽이고 드럼도 덮어버린다.

밖으로 관을 보내고 슬픈이를 맞이한다.

비행기가 머리위로 신음하며 돌게하라

하늘에 전갈을 휘갈기면서, 그가 죽었노라고.

공원의 비둘기의 흰 목에 상장을 두르고

교통 경찰관이 검은 장갑을 끼게하라

그는 나의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이었다.

나의 일하는 시간이자, 일요일의 쉼이었다

나의 낮이요, 밤이요, 이야기요, 노래였다

나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그것은 아니었음을.

별들도 지금은 헛되일 뿐, 모든 걸 물리친다.

달을 감싸버리고, 해를 부수어버리고

바다를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린다.

지금은 그 무엇도 내게 의미없음을.
Thomas Hardy (1840 – 1928) 
The Voice

Woman much missed, how you call to me, call to me,

Saying that now you are not as you were

When you had changed from the one who was all to me,

But as at first, when our day was fair.

Can it be you that I hear? Let me view you, then,

Standing as when I drew near to the town

Where you would wait for me: yes, as I knew you then,

Even to the original air-blue gown!

Or is it only the breeze, in its listlessness

Travelling across the wet mead1 to me here,

You being ever dissolved to wan wistlessness,

Heard no more again far or near?

     Thus I; faltering forward,

     Leaves around me falling,

Wind oozing thin through the thorn from norward,

     And the woman calling.
목소리 (the voice) – 토마스 하디 by. 허은지 
몹시도 그리운 여인이여, 어찌 나를 부르시나요, 어떻게 부르시나요

지금의 그대는 예전의 그대가 아니라 말하면서

나의 전부였던 당신이 변해버린 그 때,

그러나 처음으로, 우리의 날들이 행복했던 그 때와 같이.

내가 듣고있는 것이 당신인가요? 그렇다면 그대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있던 그 도시로 내가 다가왔을 때

나를 기다리며 서 있던 모습으로, 그래요, 그 때의 당신의 모습으로.
그 때의 하늘마저도 기억해요

아니면 단지 바람소리인가요, 무심함을 안고서 불어오는 

젖은 강가의 초원을 가로질러 여기 나에게 전해오는, 

아주 가냘픈 울림조차 없도록 그대의 소리를 사그라들어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앞으로 비틀거립니다.

나를 둘러싼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가시나무에서 스며나오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그리고 여인이 나를 부릅니다.
When You Are Old -William Butler Yeats  
When you are old and grey and full of sleep,

And nodding by the fire, take down this book,

And slowly read, and dream of the soft look

Your eyes had once, and of their shadows deep;

How many loved your moments of glad grace,

And loved your beauty with love false or true,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And 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Murmur, a little sadly, how Love fled

And paced upon the mountains overhead

And hid his face amid a crowd of stars.

네가 늙으면 – 예이츠 by. 송한아 
처마 아래 둥지 속 참새들의 지저귐

차오르는 둥근 달 별을 담은 하늘과

노래하는 나무의 울려 퍼지는 가락이

늙고 지친 이 땅의 서글픔을 감춘다

너는 온다 새빨간 슬픔 담긴 입술로

너와 함께 세상의 모든 눈물 다가온다
힘에 겨운 그녀의 항해길의 슬픔이

일만년의 그녀의 그 모든 짐들이

참새들은 지금 처마 아래 싸우고

새하얗게 질린 달 하늘 속의 창백한 별

소란스런 나무들의 시끄러운 소리침이

늙고 지친 이 땅의 서글픔에 흔들린다
The Sorrow of Love - William Butler Yeats  

The quarrel of the sparrow in the eaves,
The full round moon and the star-laden sky,
And the loud song of the ever-singing leaves,
Had hid away earth's old and weary cry.
And then you came with those red mournful lips,
And with you came the whole of the world's tears,
And all the sorrows of her labouring ships,
And all the burden of her myriad years.
And now the sparrows warring in the eaves,
The curd-pale moon, the white stars in the sky,
And the loud chaunting of the unquiet leaves,
Are shaken with earth's old and weary cry.

사랑의 슬픔 – 예이츠 by. 송한아 
희끗이 나이들어 기력 없이 잠에 취해

난로 옆 어느 순간 고개가 떨어질 때

책을 펼친다 천천히 읽어본다 생각해본다

한 때는 네 눈 속에 있었던 부드러운 빛을

이제는 깊어져버린 그들의 그늘을

얼마나 많은 이가 당신의 달콤한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가 진위 모를 사랑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는가

그러나 한 사람은 당신의 방랑하는 영혼을 사랑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당신의 변화하는 얼굴의 비애를 사랑했었다

빛나는 선술집 옆을 고개 숙여 지나간다

속삭여본다, 조금은 슬프게

사랑은 그렇게  달아나 저 멀리 산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랑은 그렇게 수 많은 성운 속 그의 얼굴을 숨겼다

The Oxen – Thomas Hardy 
Christmas Eve, and twelve of the clock.
"Now they are all on their knees,"
An elder said as we sat in a flock
By the embers in hearthside ease.

We pictured the meek mild creatures where
They dwelt in their strawy pen,
Nor did it occur to one of us there
To doubt they were kneeling then.

So fair a fancy few would weave
In these years! Yet, I feel,
If someone said on Christmas Eve,
"Come; see the oxen kneel

"In the lonely barton by yonder coomb
Our childhood used to know,"
I should go with him in the gloom,
Hoping it might be so.
황소들 (The Oxen)-토마스하디 by. 정기쁨
크리스마스이브,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이제 저 소들은 전부 무릎을 굽히겠지."

길가에 타다 남은 장작 근처

무리지어 있는 우리에게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온순하고도 유순한 생물체가

짚으로 만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상상했다.

거기 있던 우리들 중에 아무도

곧 그들이 무릎 꿇을 것이란 걸 의심하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순수한 공상들을

지금 같은 시기에 짜 맞추는것! 지금, 나는 상상한다.

누군가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이리와; 황소들이 무릎 꿇는걸 보라구,

"우리가 어린시절에 기억하곤 했던

저쪽 골짜기 외로운 마당에서." 라고 말하고

나는 새벽에 그와 함께 가게 되겠지.

아마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The Beekeeper’s Daughter – Sylvia Plath

A garden of mouthings. Purple, scarlet-speckled, black

The great corollas dilate, peeling back their silks.

Their musk encroaches, circle after circle,

A well of scents almost too dense to breathe in.

Hieratical in your frock coat, maestro of the bees,

You move among the many-breasted hives,

My heart under your foot, sister of a stone. 

Trumpet-throats open to the beaks of birds.

The Golden Rain Tree drips its powders down.

In these little boudoirs streaked with orange and red

The anthers nod their heads, potent as kings

To father dynasties. The air is rich.

Here is a queenship no mother can contest ---

A fruit that's death to taste: dark flesh, dark parings.

In burrows narrow as a finger, solitary bees

Keep house among the grasses. Kneeling down

I set my eyes to a hole-mouth and meet an eye

Round, green, disconsolate as a tear.

Father, bridegroom, in this Easter egg

Under the coronal of sugar roses

The queen bee marries the winter of your year.

벌치는 자의 딸-실비아플래스 by. 정기쁨
잘 가꾸어진 정원. 자주빛, 주홍빛 반점, 검은빛

멋진 꽃부리는 넓어지고 그들의 비단을 접어 올리네.

그들의 사향이 원을 그리며 잠식해오고,

그 향의 샘이 너무 농후해서 숨을 들이쉴 수가 없네.

프록코트 안의 성직자 같은 벌들의 마에스트로여,

너는 벌집이 많은 벌통을 움직여야하네.

네 발 밑에 깔린 나의 마음은, 돌의 신세와 같구나.

트럼펫의 주둥이는 새의 부리를 열고

금련화 나무는 꽃가루를 아래로 떨어뜨리네.

이 작은 내실은 주홍색과 붉은색으로 줄무늬가 있지.

꽃밥은 자신의 머리를 끄덕거리고, 왕처럼 강력한

아버지의 왕조. 의미심장한 분위기.

여기 어떤 여자도 탐내지 못하는 여왕의 지위가 있네.

맛 보면 죽는 과일; 어두운 과육, 어두운 껍질.

손가락만큼 좁은 굴에서, 외로운 벌들이

잔디밭에서 집을 지킨다네. 무릎을 꿇고

나는 내 눈과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눈을 뜨네.

둥글고, 초록빛의 눈물처럼 우울하지.

설탕 장미 왕관 아래

부활절 달걀 속에 신부와 신랑

여왕벌이 너의 겨울과 결혼하는구나.

� Leda :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제우스에게 사랑을 받아 백조로 변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 3명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여러 가지 설이 많다.


� 원문에는 Pieta라고 되어 있다.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뜻도 있고,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통곡하는 마리아의 조각상도 피에타라고 되어 있다. Who를 사용해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통곡하는 마리아에 초점을 두고 번역하였다











